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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의 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5차 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연구결과, 첫째, 베이비부머의 자산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산은
신체적 건강을 증가시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자산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베이비부머의 우울
감을 감소시키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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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physical health on 
the effect of Korean boomers' assets on life satisfaction. The 5th main survey data of the National 
Retirement Security Panel(KReIS) were used for this purpose. As a result, first, baby boomer's asset level 
has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asset was able to confirm the positive effect of 
increasing physical health and satisfaction of life. Third, depression and physical health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baby boomer's assets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by reducing the depression of baby 
boomers and improving physic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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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직후 출산율이 상승

한 1955년부터 본격적인 가족계획이 실시되기 이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연령대를 말하며 약 688만 명으
로 전체 인구의 13.9%(통계청, 2016)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인구집단을 말한다[1].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이
미 노년기에 접어든 세대와는 다른 학력, 직업력,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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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 등을 배경으로 이들 세대가 가진 인적·물적 역량 
측면에서 이전세대와는 큰 차이가 나는 노년기 생활방식
을 추구해 나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2]. 이러란 베이비
부머는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자녀를 성장·교육·
결혼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시키기 위해 자신에 대한 투
자와 노후준비는 제대로 준비 안 된 “끼인 세대”라 지칭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
했음에도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세대로 간주되기도 한다
[3]. 또한 베이비부머는 생애주기 발달과정상 신체 및 인
지기능의 저하, 새로운 자아의 충동, 가족 내에서의 역할
변화, 외부환경의 요구 등 다양한 위기로 인해 갈등과 삶
의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우울, 불안, 무기력과 같은 심리
적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4]. 또한, 1997년 IMF 외환
위기에 따른 조기퇴직이란 환경적 상황에 의하여 베이비
부머의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되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
게 된 이들은 음주와 흡연에 노출되어 신체적 건강에 부
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5].

 2015년을 전후하여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
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기존의 노인세대와는 또 
다른 노년기를 맞이하는 현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수
준의 교육수준과 정규직에서 일하다가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지만, 길어진 노년기의 소비생활의  유지를 위
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노동시장에서 본인의 노동
력을 재상품화해야하는 상황에도 직면해 있다. 비록 베이
비부머가 기존의 노인 세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만큼 더 길어진 은퇴 후 노
년기간을 고려하면 이들 역시 충분한 은퇴자산을 확보하
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일 것으로 여겨진다[6].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베이비부머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자산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라고 할 수 있는 우울수준은 어느 정도인
지,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자산수준과 우울에 대한 연구, 
자산수준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로 베이비부모의 소득과 우울과의 관계 
연구[7],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수준과 삶의 질 연구[1,8], 
베이비부머의 노훈준비와 행복감 관계 연구[9], 베이비부
머의 우울과 삶의 질 관계 연구[4,10] 등으로 베이비부머
의 자산의 삶에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베이비부머의 자산과 소득이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11]에서 베이

비부머의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소득, 공전이전
소득 등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자
산이 중요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자산효과이론[12]에 의하면 자산(asserts)은 개
인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만족감과 효능감
을 제공하여 심리학적으로 희망찬 미래로 이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또한, 가정의 안정성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하여 베
이비부머의 경제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은 이들
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감과 같
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현재의 자산수
준에 주목하며, 이들의 자산이 신체적 건강과 우울 그리
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의 자산
정도와 우울감 및 삶의 만족과의 관계, 자산정도와 신체
적 건강 및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베이비부머
의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의 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의 매개
효과를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자산은 우울감, 신체적 건강,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베이비부머의 우울과 신체적 건강은 삶의 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베이비부머의 자산과 삶의만족 사이에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베이비부머의 특징 
베이비부머는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전환하는 과정에

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과 소득중단이라는 ‘절벽 
시스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보건의료지출, 교육투자, 
가족부양에서 소득 및 자산에 따른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50대 이후 고용 안정성이 악화되는 점이 노후 준비 부족
과 맞물려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가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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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6,13].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이미 불리고 있는 ‘끼인 세대’(caught 
generation) 혹은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 
[14]의 어려움에 더하여 열악한 노후보장제도라는 부가
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5].

한편, 베이비부머는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확고하지 않
은 상황에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을 거치
면서 불안정한 고용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축적 기회의 
상실과 더불어 가족부양, 자녀 교육 등에 많은 재정적 부
담을 가지고 있으며[16], 생애주기 상 일하는 중년기에서 
일에서 벗어나는 노년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
트레스와 함께 신체적 건강이 약화되는 위험신호를 자주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17,18]. 이러한 사회경제적 어
려움과 생애전환기적 특성을 고려할 때, 베이비부머의 신
체적 건강, 우울은 이들의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2.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개념은 Neugarten[19] 등이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삶의 만족도 지표(Senior’s Living 
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하면서 사용된 개념이다. 삶
의 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학문분야에 따라 다르기 때문
에 분명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심리적·주관
적 안녕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20].

삶의 만족도가 결여될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우울과 불안 등
의 정신건강 증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21,22]. 

2.3 자산과 삶의 만족도
자산효과이론은 Sherraden(1991)[3]에 이해 언급된 

이론으로 자산이 개인의 복지에 다차원적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자산을 일정수준 이상을 보유하
고 있을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르며, 사회도 그들에게 차별
적인 대응방식을 적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자산의 
효과는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산은 가구의 안정성을 향
상시키고,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
하며, 인적자본과 같은 다른 자산을 증대하는 동시에, 기
술습득에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한다[22]. 또한, 자산은 소득의 상실 및 파산 등의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23,24], 자

아존중감이나 자아효능감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에 긍정
적인 영향을 제공한다[24,25].

김동배 외(2009)[26]는 자산유형(자가주택소유, 기타
주택소유, 사업체소유, 예·적금보유, 저축성보험보유, 공
적연금보유, 개인연금보유 등)을 분석대상으로 이용하였
다. 분석결과,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적연금과 개인
연금 보유 역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강소랑·문상호(2011)[11]의 연구에서도 자산
(거주주택소유, 부동산자산, 금융자산)과 소득(임금소득, 
국민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 영역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강소랑·문상호
(2016)[11]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가계자산 및 소득
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들의 자산(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소득)과 이전소득 중 공적이전소
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신체적 건강, 우울과과 삶의 만족도
신체적 건강은 삶의 만족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변수 

중 하나이다. 선행연구[27-29]에서도 삶의 만족도를 가
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유재남(2019)[29]의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
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 유무 다
음으로 신체적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형하(2017)[2]의 베이비부머의 성별에 따른 삶의 만
족도 영향 요인에 있어서도 신체적 건강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우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
서 우울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며, 삶의 
만족도의 관련변인으로 우울 요인을 보고하고 있다[4]. 
이렇게 볼 때 우울은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
로 작용함과 아울러 삶의 방식이나 기회를 선택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4]. 이형하
(2017)[2]의 베이비부머의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영
향요인에 있어서도 우울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과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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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Frequency %, (people)

gender male female
50.9%(1,271) 49.1%(1,228명)

age range mean 53.57 years, 
minimum 50 to maximum 58

educa
tion

junior high 
school or less

high school 
graduation

university or 
above

29.1%
(727)

50.4%
(1,260)

20.4%
(510)

marriage Spouse no spouse
86.8%(2,168) 13.2%(331)

division min max mean S.D. skewn
ess

kurtosi
s

income
(one million 

won)
0.0 356.0 22.3 25.3 3.1 25.3

income
log 2.3 12.8 9.7 1.3 -1.7 4.0

assets
(one million 

won)
0.0 6,180.0 168.5 3.0 7.2 93.9

assets
log 4.61 15.6 11.2 1.8 -.8 .2

total 
liabilities

(one million 
won)

0.0 950.0 19.5 63.7 6.8 66.4

total 
liabilities

log
5.7 13.8 10.6 1.3 -.8 1.2

net assets
(one million 

won)
0.0 6,060.0 148.8 2.0 7.7 108.7

net assets
log 4.6 15.6 11.0 1.8 -.8 .2

depression 0.0 53.0 7.1 7.4 1.8 4.5
physical 
health 1 5 3.57 .8 -1.0 .78

life
satisfaction 6.0 45.0 30.4 5.5 -.4 .2

Table 1. Analysis of Subject Characteristics and 
Descriptive Statistics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1955년 출생~1963
출생)를 대상으로 자산이 우울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산과 삶의 만족도 간에 관계에서 우
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5차 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
였다[30]. 분석대상은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최
종 2,499명이다.

3.2 변수의 측정과 자료분석 방법
주요 분석변수는 독립변수로 순자산, 매개변수로 우울

과 신체적 건강상태,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도 분석할 것
이다. 순자산은 자산(현재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소유주
택, 소유 사업체, 기타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에서 
부채(부채 잔액 및 원리금 상환금)를 차감하고 남은 자산
을 분석하였다. 우울감은 Radloff(1997)[31]의 우울증 
자가진단 척도인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번안한 조맹제, 김계희
(1993)[32]의 한국형 CES-D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 
4점 척도로 총 6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울감의 신뢰도는 α=.915로 나타났
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1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복지패널 13차 패널데이터의 삶의 만족 척도
는 ‘생활전반’, ‘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여가활동’, 
‘집’, ‘이웃관계’, ‘경제적 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 ‘부
부생활’, ‘직업’, ‘건강’ 등에 대한 만족도로 총 12문항 구
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다. 삶의 만족도의 신뢰는 α
=.863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성별(남성=1, 여성=2), 연령(1955년 출
생~1963출생을 만 연령으로 계산), 배우자유무(배우자 
있음=1,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등=2), 학력(중학교
졸업 이하=1, 고등학교졸업=2, 대학교졸업이상=3), 가구
소득(만원 단위)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료분석을 위
해 SPSS 21.0을 사용하였다. 우선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베이비부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
였다. 자산, 신체적 건강,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VIF) 
진단 결과 1.029～1.14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산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미
치는데 있어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득과 자산변수는 자연로
그(log) 함수로 변환을 실시한 뒤에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인 베이비부머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Table 1과 같이 성별은 남성이 
50.9%(1,271명), 여성은 49.1%(1,228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평균 53.57세(표준편차 2.499)이며, 최소 50세
(1963년생)에서 최대 58세(1955년생)이다. 학력은 고등
학교 졸업 50.4%(1,260명), 중학교 이하 29.1%(727명), 
대학교 이상 20.4%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 86.8%(2,168명), 배우자 없음 13.2%(331명)로 나
타났다.

소득은 최소 0원부터 356백만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22.3백만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자연로그(log) 함수
로 변환한 Ln(소득)은 최소 2.3에서 최대 12.8의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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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평균 9.7(표준편자 25.3)로 나타났다. 자산은 
최소 0원부터 6,180백만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68.5백만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자연로그(log) 함수로 
변환한 Ln(자산)은 최소 4.61에서 최대 15.6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1.2(표준편자 1.8)로 나타났다. 총부채
는 최소 0원부터 950백만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9.5백만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자연로그(log) 함수로 변
환한 Ln(총부채)은 최소 5.7에서 최대 13.8의 분포를 보
였으며, 평균 1.3(표준편자 –0.8)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은 최소 0원부터 6,060백만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48.8백만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자연로그(log) 함수로 
변환한 Ln(순자산)은 최소 4.6에서 최대 15.6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1.0(표준편자 –0.8)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은 최소 0.0에서 최대 53.0까지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7.1(표준편차 7.4)이었으며, 신체적 건강상태는 최
소 1부터 5까지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3.57(표준편차 
.8)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최소 6.0에서 최대 45.0
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30.4(표준편차 5.5)로 분
석되었다. 또한 왜도의 절대값(소득, 자산, 총부채, 순자
산로그값)이 3미만 그리고 첨도의 절대값(소득, 자산, 총
부채, 순자산로그값)이 10미만으로 분석되어 정규성 가
정이 충족되었다[3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순자산(log)은 우울
감(r=-.143, p<.01)과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
이는 반면에, 신체적 건강상태(r=.131, p<.01)와 삶의 만
족도(r=.264, p<.01)와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다. 우울감은 신체적 건강상태(r=.-349, p<.01)와 
삶의 만족도(r=-.468, p<.01)에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삶의 만족도(r=.441, 
p<.01)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et assets
log depression physical 

health
life

satisfaction

net assets log 1

depression -.143** 1

physical health .131** -.349** 1

life satisfaction .264** -.468** .441** 1

**p<.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Major Variables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계수를 정리하면 Fig. 1, Table 3과 같다. 우선 
순자산(로그)은 우울감(B=-.159, p<.001)과 삶의 만족도
(B=.184, p<.001)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
다. 순자산(로그) 또한 삶의 만족도(B=.184, p<.001)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순자산(로그)은 신체적 건강(B=.146, p<.001)과 삶의 만
족도(B=.308, p<.001)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유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의 순
자산(로그)이 증가할 때, 우울감은 감소하는 반면에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며, 순자산(로그)이 증가할 때, 신체적 건
강과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Fig. 1. Path analysis result of structural model

Estimate
S.E. C.R. P

b B

depression <--- net assets 
log -.658 -.159 .090 -7.342 ***

life 
satisfaction <--- depression -.250 -.347 .012 -20.117 ***

life 
satisfaction <--- net assets 

log .546 .184 .056 9.670 ***

physical 
health <--- net assets 

log .069 .146 .010 6.727 ***

life 
satisfaction <--- physical 

health 1.955 .308 .109 17.877 ***

***p<.001

Table 3. Path analysis result table of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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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로그)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가 Table 4이다. Sobel-test 결과 유의수준 0.5보
다 유의확률이 낮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즉, 베이비부머의 순자산(로그)이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상태에서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Mediation path Z

net assets log → depression → life satisfaction .176*

net assets log → physical health → life satisfaction .297*

*p<.05

Table 4.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5. 결론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을 매개
로 베이비부머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파악하고자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5차 본조
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 첫째, 베이비부머의 자산수준은 
우울감에 유의미한 부(-)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산효과이론[3]에서 주장하는 
자산이 갖는 효능감, 즉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
도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베이비부머의 적절한 자산확보는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자산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
한 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박명아 외(2018)[1], 강소랑, 최은영(2016)[11]
의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자산(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등)
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정도가 많을
수록 가족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베이비부머 자
신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를 지지하고 있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자산수준은 신체적 건강에 유의미
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재남(2019)[29]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베이
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주
장과 일치하고 있다. 즉, 적정한 자산을 준비한 베이비부

머의 경우 건강관심사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증가는 이들
의 신체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베이비부머의 자산수준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우울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청년가구주의 자산과 삶의 만족도 사이
에 우울감의 매개효과가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24]와 맥
락을 같이 하고 있다. 즉, 낮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베
이비부머 경우 경제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이어져 우울감
을 증가시켜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섯째, 베이비부머의 자산수준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신체적 건강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년가구주의 자산과 삶의 만족
도 사이에 우울감의 매개효과가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
[24]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즉, 낮은 수준의 자산
을 보유한 베이비부머 경우 신체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돌봄 겨를이 없는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처하게 되
는 신체적 건강 확보의 어려움은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의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신체적 건
강의 유지를 위한 생애전환기에 적합한 건강보장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현재의 자산을 
토대로 기대하는 은퇴생활과 연계된 자산관리애 대한 교
육을 통해 불안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필
요하다. 셋째, 자산이 낮은 집단이 갖게 되는 우울감을 감
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
다.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삶의 활력소를 
찾고 인생을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산이 낮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일자
리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소득증가를 통한 심리적 안정
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삶의 활력소를 회복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베
이비부머의 신체적 건강도 증진시켜 삶의 만족을 높이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베이비부머의 신체적 건
강을 증진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준비를 위한 건강관리를 
통해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예방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감정
코칭 프로그램과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
이 있을 것이다. 다섯째, 베이비부머는 대부분 인적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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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으로 이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우울감 감소와 신체적 건강 유지를 통
해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자발
적 지도자 양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베
이비부머의 과거 직업력을 기반으로 한 준시니어클럽 결
성을 지원하고,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운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본 연구는 Sherrden(1991)[12] 이 주장한 
자산효과이론에 근거하여 자산수준이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
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자산의 다
양성에도 불구하고 총괄하여 분석한 제한점이 있다. 즉, 
자산을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의 유형별로 나
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자산수준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종단적
으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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